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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&A

국내 IT업계에 인수합병(M&A)의 파고가 거세다. 경기불황에 따른

자본시장위축에도불구, 최근들어굵직굵직한M&A가잇따라성사

되고 있다. 소문으로만 그쳤던 지난해까지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.

그동안 머니게임식 투기 성격이 짙었던 M&A가 IT업계의 생존전략

으로빠르게확산되며활력소로작용하고있다.

� 봇물 이루는 M&A= 한때 국내 인터넷업계의 터줏대감 노릇을

하던 네띠앙, 프리챌, 싸이월드 등 인터넷 대표주자들의 주인이 최근

모두바뀌었다. 뚜렷한수익모델을찾지못한데다자금난까지겹쳐고

사위기에직면한탓이다.

3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닷컴업계 불황으로 적지 않은 벤처기업들

은 자금줄이 사실상 막힌 상태다. 이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업체들에

게는지금이헐값에기업을인수할수있는절호의기회가되고있다.

프리챌은지난1월250억원에새롬기술에전격매각됐다.

한때국내1위인터넷포털이었던네띠앙과인터넷커뮤니티사이트

싸이월드는 최근 나란히 창업투자회사에 팔렸다. 수익모델 부재로 고

전해온 네띠앙은 제일창업투자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자금난을 덜게

됐고싸이월드도IMM창업투자에넘어갔다.

지난해초까지국내1위개인휴대단말기(PDA)업체였던제이텔은지

난달초코오롱그룹에넘어갔다. 국내최대서버호스팅(임대)업체인호

스텍글로벌은 고객관계관리(CRM)전문업체인 디지엠시스와 합병, 수

익기반을 다졌고 비젼텔레콤은 e비즈니스 솔루션업체인 아이빌소프

트를 인수했다.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업체인 한글과컴퓨터 나모인터

랙티브는 경영권 분쟁과 대주주간 지분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

M&A가진행되고있는상태다.

� 전망 = IT업계의 M&A바람은 이제 시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

공통된 시각이다. M&A 컨설팅업체인 프론티어M&A의 이성욱 부사

장은“현재 코스닥 등록기업 70~80% 가량이 직간접적으로 매각 의

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”며“경기와 증시가회복되면 M&A붐이

본격화될것”으로내다봤다. 

대형매물이속속나오고있는데다탄탄한수익을기반으로자금력

을 갖춘 IT업체들이 M&A에 적극적인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

다. 국내 최대 인터넷서점인 예스24가 매물로 나와 있고 모닝365도

매각을 추진중이다. 네띠앙 싸이월드를 인수한 창투사는 수익기반을

다진 뒤 재매각할 계획이다. 인수자로선 NHN, 야후코리아, 넷마블,

다음커뮤니케이션등이떠오르고있다.

� 활력소 될까 = 경기침체에 따른 수익기반 약화, 제살깎기식 경

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T산업이 잇따른 M&A를 계기로

활력를되찾을것이라는기대감이적지않다.

실제최근의M&A 추세는몸집불리기나투기적성격의자본이득보

다는시너지효과를통해수익기반을넓히는데초점이맞춰지고있다.

한글과컴퓨터 나모인터랙티브 등의 경영권 분쟁도 장기적으로는 대

박신화에멍든국내IT업계가환골탈태하는계기가될것이라는긍정

적견해도제기된다. 

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. M&A가 그동안 옥석을 가리는 순

기능을 하기보다는 머니게임의 수단으로 악용돼온 탓이다. 이 때문에

M&A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외에 건전한 목적으로

M&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

적이일고있다.

IT업계, M&A로살길찾는다
투기목적보다는수익극대화에초점

자본시장위축불구기업인수합병‘봇물’

기술거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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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ENTURE

인수업체 | 주 요 내 용

새롬기술 | 프리챌 드림챌 조이챌 등 프리챌 관계사 인수, 프리챌 지분 64.3% 확보, 인수대금 250억원, 기업 커뮤니티 및 엔터테인먼트 강화

NHN | 서버솔루션업체 솔루션홀딩스 인수, 지분 100% 확보, 인수대금 64억원

제일창투 | 네띠앙 인수, 지분 64.7%, 인수대금 20억원, 채무조정 후 재매각 방침

IMM창투 | 싸이월드 인수, 지분 92%, 인수대금 70억원, 기업가치 높인 후 매각

코오롱그룹 | PDA업체 제이텔 최대주주(지분율 52% 안팎, CB포함)로 부상, 신규사업진출 차원

호스텍글로벌 | CRM업체 디지엠시스와 합병, 고수익 솔루션사업 진출

버추얼텍 | 그룹웨어업체 나눔기술 인수, 지분율 50%, 인수금액 32억 5000만원 / 제지업체 세풍 인수, 지분율 39.3%, 인수금액 250억원

엔씨소프트 | PC / 온라인게임개발업체 판타그램 인수, 지분율 62.77%, 인수대금 72억 50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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